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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inomoto, 조미료 점유율 50% 목표
타이공장 완공 핵산조미료 판매확대 … 세계수요 1만4000톤 불과

일본 Ajinomoto가 타이공장 완공을 계기로 세계 핵산조미료 시장점유율을 50%로 끌어올릴 계획을 추진하

고 있다.

또 2005년부터 추진되는 차기3개년 계획에서 해외투자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적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고급 조미료 및 가공식품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핵산계 조미료는 MSG(글루타민산 나트륨)와 병행 사용함으로써 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세계 핵산계 조

미료의 시장규모는 1만3000톤으로 Ajinomoto가 40%를 점유하고 있다.

Ajinomoto는 핵산계 조미료를 일본에서만 생산해왔으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세계 각지의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주요 원료 생산국인 타이에 그룹 최초로 생산공장을 건설했다.

투자액은 60억엔(620억원)으로 생산능력이 3000톤에 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로 Inosinic Acid를 생산하

고 나머지는 타이에서 생산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Ajinomoto는 MSG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33%로 타이에서 2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생산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Ajinomoto는 약 40억엔(410억원)을 투자해 타이에 No.4 공장도 건설하고 있는데 2004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

이다. No.4 공장은 고급 조미료 및 가공식품 생산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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